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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및 자기탐구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흐름은 광범하고도 장구하다.  자기이해란 바로  

인간본성의 연구와 다름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간본성을 올바로 깨닫고 정립하기 위한 

무수한 노력의 흔적들은 동서양의 오랜 전통문화의 예지와 종교인들의 영적인 수행활동 등

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기이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자기발견에 대한 이해의 과

정 또한 여러 종교적 차원이나 각 학문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시각과 접근 방법으로 탐색

(연구) 되어왔다.  오늘날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발견이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자기실현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발견은 정신분석 심

리학을 비롯한 현대의 여러 관련 학문들과 보편적 종교들이 추구하는 자아초월이나 자기완

성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발견에 대한 여러 학문적 입장

이나 견해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발견, 즉 자기탐색 연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견해와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검토하여 그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과 그 실천을 위한 구체

적인 수업내용과 교수방법 등을 제안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종교

교육의 실천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수업에 절실히 필요하고, 또 종교교육수업프로그램 

구성에 유익하고도 적용 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구체적인 수업활동내용사례 8가지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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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우주천문학자나 천체물리학자 중에는 우주를 인간의 마음이나 본성에 비유하여 설명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우주와 같은 천문현상의 무한성, 복잡성, 체계성 나아가 

그 신비로움이나, 경이로움, 불가해성 등과 같은 점들을 인간 내면의 정신이나 영혼 속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을 소우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작은 우주’라 불리는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참으로 난해한 질  

문이고 그 답 또한 너무 어렵고 심오하여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 할지도 모

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 본질과 속성을 밝히고 이해하기 위해 인류역

사의 시작과 함께 또 현재는 학문 분야의 구분 없이 전 영역에서 쉼 없는 연구와 논쟁

을 이어가고 있다. 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인 심리학이 정식으로 출발한지도 

1세기가 훨씬 지났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마음의 여러 주요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본성이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나’

라는 이 실체는 무엇이며 또 그 기원은 어디인지’에 관한 학술적 종교적 차원의 연구

와 논의가 끝없이 진행 중임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하튼 일반 범부로서는 도무지 알기 

어려운 이 ‘마음’의 주체를 그저 ‘자아, 자신, 자기, 나’라고 인식하며 그럭저럭 일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늘 이렇게 현실적이고 피상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과연 ‘진정한 나, 즉 내 마음의 주인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까? 오늘날 첨단과학 분야의 하나인 뇌(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에서는 마음의 일반적 

기능과 역할, 즉 의식과 무의식의 작동기제나 감정이나 동기와 같은 정신적 요소의 일

정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밝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비체험의 

수수께끼를 연구하는 신경신학이나 종교와 뇌의 관련성을 밝히는 인지종교학의 분야

까지 과학적 방법론은 그 범위를 넓혀서 불가사이한 정신기능과 영혼의 영역까지도 

과학자의 시선으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첨단과학과 의학의 도

움으로 마음과 정신, 자아의식과 본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상당한 범위까지 도

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왜 현대인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그 끝을 알 수 없

을 정도로 더욱 커지고 늘어만 가는 것일까?

독일의 저명한 임상심리전문가인 미리암 프리스(2019)1 )의 다음과 같은 주장처럼,  

‘인생은 관계이며,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관계를 결정한다’2)고 보면 현

대인들의 삶(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 또한 결국은 ‘나 

1 ) 미리암 프리스, 박지희 옮김,  서른과 마흔 사이 나를 되돌아 볼 시간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9)

2 ) 위의 책,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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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라고 부르는 관계의 주체’로부터 비롯된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리스가 주창한 이 같은 가설은 ‘영혼의 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카를 구스타프 융

(1875~1961)이 이미 오래 전에 정교하게 잘 체계화 시켜 구축해 놓은 분석심리학의 핵심

이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융 자신도 ‘거짓 자아(자아)와 참 자아(자기)’

에 대해 분석심리학적 차원에서 그 개념적 차이를 분명히 하여 심리치료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자기발견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융의 경우는 인격 완성의 

궁극적 목표를 자기실현(개성화)에 두고 있지만 나가 어떻게 ‘나’를 발견하게 되는지, 내

가 누구인지를 묻는 과정 들이 영적인 성숙과 심리 치유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누누이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성숙과 완성의 과정에 자기발견의 의미

와 중요성은 심리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를 비롯한 여러 타 학문 분야에서도 그 

의의와 연구방법론들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

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자기발견(자아탐색연구)’에 대한 여러 학

문적인 입장과 견해를 정리해 봄으로써 과연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은 무엇이

며 또 어떻게 전개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 앞서 소크라테스가 

언급한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경구에서처럼 ‘자기발견’의 의미를 

‘참된 자아(자기)를 탐구하라’는 일상적인 뜻으로 간주하여 논술하였음을 밝혀둔다.      

Ⅱ. 자기발견(자아탐색 연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견해

1. 융 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1) 융 심리학에서 본 자아 의 의미와 자기발견 과의 연관성

‘융 심리학이란 융의 분석심리학을 줄인 용어이지만 학자들마다 자신의 논리와 주

장에 따라 이 둘을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의학자로서 널리 알려

진 이부영 교수는 국내에 융의 분석심리학을 널리 알리고 전파한 공로가 지대하다. 그

러한 공적 가운데 하나가 2002년도 한길사에서 출간한 이부영 분석심리학의 탐구 3 )

시리즈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시리즈의 삼부작(3)이 

자기와 자기실현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이 3부작의 내용이 본 발표와 관련이 

3 ) 이부영,  분석심리학의 탐구: 전3부작 , 제1부작  그림자 , 제2부작  아니마와 아니무스 , 제3부작  자

기와 자기실현 (파주: 한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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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기 때문에 본 단락에서는 특히 이 책의 분석심리학에서 본 자아와 자기 4)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아와 자기 의미를 우선 간략히 정리한 다음에 자기발견에 대한 융 심리

학의 견해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이부영은 자아(나)와 자기의 차이점 5 )에 대해서 또한 자기와 신 6 )에 대한 상징적 연 

결고리의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데, 그 개요의 핵심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자아는 의

식의 중심이며 무의식에서 발아한다는 점이고, 거기에 비해 자기는 ① 전체정신으로서의 

자기, ② 중심으로(자기원형)서의 자기, ③ 대극의 합일로 본다는 점이다. 이상의 개요를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자아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본 다음에 이 자아가 어떻게 자기

로 성장하며 나아가 자기발견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일상에서 흔히 부르고 있는 나  혹은 내란 자아의 순수한 한글로서 거의 동일한 의 

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부영(2002)은 분석심리학에서 취급하는 자아의 의미를 

다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독창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압축하여 자아가 

지닌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아는 의식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또한 무의식에서 

발아(태어나며)한다. 7 ) 또 자아의식은 어린이와 원시인의 경우 유사한 측면이 많고, 영

유아동기에서 사춘기로 넘어가면서 의식에서 의식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8)뿐만 아니라 

자아는 외부세계(집단정신)와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기능콤플렉스라 할 수 있는, 즉 

사회에 적응하려는 행동양식의 일종인 페르조나(Persona)를 형성하게 된다. 나아가 그

렇게 형성된 외적 인격이라고도 하는 페르조나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

학적 유형(외향형 대 내향형, 사고형 대 감정형, 직관형 대 감각형)에 따른 자아의 특

성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페르조나 자아상이 짙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그만큼 

무의식(내면세계)과의 단절 위험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의식은 더욱 강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의식은 무의식과의 대면을 더욱 멀리하고 경계를 심

하게 지으면서 일방적인 발전을 진행한다고 본다. 이처럼 자아의식의 발달은 일방성이

라는 특징을 갖는데 이 일방성은 그 방향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발달에 있어서 의식의 일방성에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성향들은 무

의식의 세계로 억압을 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통

4 ) 위의 책, 31쪽.

5 ) 이부영은 제3부작  자기와 자기실현 에서 자아란 무엇인가 (31쪽) 자기란 무엇인가 (53쪽)라는 소제목

으로 무려 31-8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자아와 자기의 개념적인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6 ) 이부영, 앞의 책, 80-92쪽.

7 ) 위의 책, 31-33쪽.

8 ) 위의 책, 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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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회적 책임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때 선과 정의를 실천하며 영웅들과 

동일시하여 부정적인 자아상(예를 들면, 나태함, 부정부패, 비겁자 등)은 무의식 영역으

로 밀어내어 또 하나의 무의식적 인격인 그림자를 만들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점차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중년이후로 접어들면서 이 기간 중에 형성되어 굳어졌던 페

르조나와 자기와의 구별은 내면세계 즉 무의식과의 관계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

면 의식화라고 하는 자기인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이 때 무의

식의 내적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자아로 하여금 자기를 만날(조

우) 수 있게 하는 매개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 독창성이야말로 융의 분석심리학의 자

기발견에 대한 탁월하면서도 위대한 견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말하자면 융의 분

석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연령시기, 즉 청장년기가 되어야 비로소 의식의 중심인 자아에서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에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융 심리학에서 말

하는 자기실현이란 어쩌면 자아(거짓 나)가 자기(참 나)를 탐색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정에서 만나는 소중한 순간들을 바로 자기발견이라

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발표자의 소박한 생각을 적어본다.

2) 융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자기 의 의미 

자아와 자기에 대한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자기의 탐색 9)이란 책을 저술한 박 

아청(1998)도 자기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국내외 학자의 견해와 주장을 참고하여 상세

히 기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만갑(1995)이 작성한 자기와 자기의식  논문을 인용하

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기와 자아란 말은 아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영어

의 se lf, 독일어의 das Ich 또는 das Selbst, 불어의 m oi, 라틴어의 ego 등에 대한 번역

어로 만든 말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학자들이 겔만어에서 유래된 self 

와 라틴어에서 나온 ego를 학술적으로 동의어로 간주하여 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

근에는 self와 ego를 구별하여, self는 객체적인 뜻을 함축하는 것으로 자기 , ego는 주

체적인 뜻을 담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 되어 가는 경향

에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 ) 이처럼 자아와 자기에 대한 개념상의 구별은 각 

학문적 입장이나 이론적 배경, 나아가 학자의 견해나 주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복잡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융 심리학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

어진 자기의 의미를 이부영(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이

부영(2002)은 자기의 의미를 크게 3가지의 분석심리학적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9 ) 박아청,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1998)

10 ) 위의 책, 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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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자기는 정신현상 전체를 나타낸다. 둘째, 자기는 정신현상의 전체(전체인격)인 동

시에 또한 중심을 이루어 자기원형으로서 등장하며 무궁한 에너지를 갖추고 스스로 

정신기능을 조절하여 전체정신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 가운데 자기원형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원형의 

기능과 활동은 자아의식이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발휘된다. 

셋째, 모든 정신현상은 대극의 긴장과 갈등, 통합의 과정에서 진행되는데 자기는 이러

한 대극의 융합, 즉 대극합일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음양합일이 도라고 

하는 동양사상의 도 개념과도 일치된다. 

2.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이론에 함의된 역동성의 의미와 자기발견

오늘날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여 인간의 정신과 본성을 탐구

하고 나아가 영적성장을 위한 주요한 지침서(모형) 역할을 하는 맵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 에니어그램(Enneagram )의 어원은 희랍

어에서 9를 뜻하는 ennear와 점, 선, 도형을 뜻하는 grammos의 합성어로, 원래 9개의 점

이 있는 도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최근 인간의 마음 및 성격연구에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이 에니어그램의 기원에 대한 역사는 거의 추측에 의할 뿐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9가지 성격유형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문서들에서 그 근거를 찾

을 수 있고 중세 기독교의 9가지 죄악 교훈이나 유대교 전통의 카발라에서 발견된다고 한

다(윤운성 외 다수, 2013).1 1) 오랜 종교적 전통과 고대의 철학적 사상 등을 배경으로 전해

져 온 에니어그램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물 가운데 하나는 돈 리처드 리소(Don  

Richard R iso)와 러스 허드슨(Russ H udson)이 1987년에 초판을 출간한 Personality Types

를 들 수 있다. 이 두 학자는 에니어그램 분야에서 탁월한 저술과 왕성한 개발자로 큰 명

성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공동 저술한 앞의 책은 미국에서만 15만 권 이상이 판매될 정도

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윤운성 외 다수, 2013).1 2) 또한 이 책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는 한편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하여 또 한 권의 주목

할 책으로는 산드라 마이트리(Sandra M aitri, 2000)가 쓴 The Spiritual D im ension of the  

Ennegram 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2016년에 번역본 초판13 )이 발행되었다. 

11 ) 돈 리처드 리소, 러스 허드슨, 윤운성 외 다수 공역,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서울: 학지사, 2013), 35-  

38쪽.

1 2 ) 위의 책, 3-7쪽.

1 3 ) 산드라 마이트리, 황지연, 김세화 공역,  에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진정한 나 는 성격너머에 있다 

(서울: 한문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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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에서 소개한 두 권의 번역 책은 에니어그램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격 및 구조

와 기능들을 소개한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책의 제목에서 시사 하 는 

바와 같이 앞의 책은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탐구함으로

써 자아초월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두었다면 뒤

의 책은 성격유형의 탐구를 넘어 본성(참 모습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려는 

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에니어그램의 전승역사와 발전

경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다음에 9가지 성격 유형에 함의된 심리적 역동성의 잠재적 

힘과 에너지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여 이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자아초월이나 자기발

견 그리고 영적 성장에로의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에니어그램의 기원역사와 전승경로

윤운성 외 다수 공역(2013 )14 ) 따르면 에니어그램의 기원에 관한 역사는 정확히 찾

을 수가 없다고 한다. 기원역사에 대한 이러한 직설적 표현은 다소 전설적이고 구전소

설과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 근거나 출처에 대한 애매모호함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9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깊은 에니어그램의 어원으로 추측컨대 그 기원은 

피타고라스 학파나 신플라톤주의자와 같은 고대의 수학자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보인다. 한편으론 종교적인 분야, 예를 들면 초기의 유대 전통에서 온 카발라

(K abbala)의 신비학문에서 또는 이슬람 수피 종단의 일부에서 혹은 그리스 철학에 그 

근원을 두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에니어그램의 기원역사는 모호한 측면이 많지만 9가

지 성격유형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문서들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초기 기독교 금욕주의자의 전형이 되었던 사막의 교부(D esen t Fathers)들이 교훈으로 

삼았던 7가지 죄악의 개념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

러한 구전역사의 비밀적인 장구성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까지도 서구에 전혀 알려지

지 않았다고 한다(2013, 윤운성 외 다수 공역).1 5)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구세계

에 에니어그램의 상징과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는 뭐라 해도 구르

지예프(G eorge Ivanovitch G u rd jieff), 이카조(O scar Ichazo), 나란조(C laudio N aranjo)의 

3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2013, 윤운성 외 다수 공역).1 6)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의 심리적 역동성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 앞

서 3사람의 공헌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구르지예프는 아르메니아의 신비

14 ) 윤운성 외 다수 공역, 앞의 책, 38쪽.

1 5 ) 위의 책, 38쪽.

1 6 ) 위의 책, 47쪽. 에니어그램 전승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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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로서 1910년경에 처음으로 에니어그램을 서양에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에니어그램의 상징 지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의미 혹은 한 차원의 세상만 있

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1 7)고 강조한 사실은 에니어그램 

상징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그는 에니어

그램을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모델로 사용하는 한편, 그 자신이 고안한 동작 훈련

(m ovem ent exercise)을 통해서만 완전히 에니어그램을 이해할 수 있다 1 8)고 한 점은 자

신감 확신의 승화라고 생각된다. 한편 볼리비아 출신의 신비주의자였던 이카조는 에니어

그램을 정신적인 내적 작업에 그 지도를 실제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람으로 1970년대 

초에 칠레에서 몇몇 제자들에게 에니어그램을 소개했다고 한다.19 ) 끝으로 칠레의 정신

과 의사 출신인 나란조는 이카조의 제자로서 그에게서 배운 이론에다 자신의 임상적 지

식, 프리츠 펄의 게슈탈트 요법, 카렌 호니의 자기 심리학과 연계한 연구를 통해 습득한 

심리학적 통찰을 통합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개발한 나란조의 접근법은 심리학적 

접근법과 정신적 작업을 통합 하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놀라운 혁신이었다2 0)고 한다.

2)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원리 에 함의된 심리적 역동성이 갖는 의미

최근 성격심리를 적용한 자기개발이나 종교관련 분야의 워크샵 등에서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발견을 위

한 성격의 역동성 탐구 21 )로 불러도 좋다고 생각된다. 이 표현은 윤운성 외 다수 공역

(2013)의 책 제목을 인용하여 그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에

니어그램의 기본 목적과 의의를 잘 함축하여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이하에서 그 이유

에 대해서 이 책의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원리에 함의된 심리적 

역동성의 의미를 간결하게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에니어그램에 대해서 언급할 때면 누구라도 자신도 잘 모르는 자신의 성격(기

질적인 특성을 포함한 인성, 인격 또는 인품, 본성, 정신, 영혼 등과 같은 의미 등)을 

유형별로 그것도 아홉 가지의 틀과 형식만으로 대별하여 설명하려는 것에 대해선 의

문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흔히 일상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 성

격에는 너무도 다변적이고 복잡하며 관련 변인이나 요인들이 많고 또 중첩되는 측면

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측정이나 예측이 불가한 요소들까지도 수없이 내재되어 있

17 ) 황지연, 김세화 공역, 같은 책, 15쪽.

1 8 ) 위의 책, 16쪽.

1 9 ) 위의 책, 16쪽.

2 0 ) 위의 책, 17쪽.

2 1 ) 위의 책의 앞 커버 제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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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려

운 성격을 고작 9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밝힌다고 하니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 메커니즘의 원리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이것을 단순한 성격탐색의 과정정도로만 여기면 모르겠지만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여정으로 간주하면 참으로 어렵고 끝없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간의 삶, 특히 건

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차원이라면 성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끝없

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도 성격심리학은 과학을 중시하는 현대 

심리학 분야가운데서도 늘 관심의 일등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윤운성 외 다수 공역(2013 )22 )에 따르면 에니어그램의 원칙들을 체계화하는 작업들

은 간단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은 세 그룹 또는 삼원소

(triad)의 각 정점에 있는 3가지 성격유형으로 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

니어그램에서의 3원소란 근원적인 심리적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하며 이 3원소는 ① 감정 3원소, ② 사고 3원소, ③ 본능 3원소로 구성된다고 한

다. 첫 번째의 감정 3원소에는 2번 성격유형, 3번 성격유형, 4번 성격유형이 포함되고, 

두 번째의 사고 3원소에는 5번, 6번, 7번의 성격유형이, 그리고 마지막 본능 3원소에는 

8번, 9번, 1번의 성격 유형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들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지면상의 제한으로 생략하지만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들 삼원소의 명칭이 사고, 감정, 본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3가지 요소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의 마음(성격)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

명적 개념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말하자면 이 삼원소라는 것이 정신분석의 이

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라고 하는 마음구조에 대한 개념과 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

이 확장하고 유추해서 연관 지어 본다면 이드는 본능삼원소, 에고는 감정 삼원소로 그

리고 슈퍼에고는 사고삼원소로 대응시켜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다.23 ) 그런데 이

런 대응관계는 1964년에 진화적 관점에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을 크게 3층 구조(뇌간, 

대뇌변연계, 신피질)로 구분하여 해석한 폴 D . 맥린의(Paul D . M acLean)의 뇌 3위일

체 모델  또한 삼원소의 성격유형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여겨진다. 

앞의 설명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에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유형원리에 함의된 심리적 

역동성의미는 결국 이하에서 언급하는 에니어그램의 주요한 4가지 특징들24 )을 정확히 

이해하여 임상치료 현장이나 종교교육 등의 분야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가

22 ) 위의 책, 29쪽.

2 3 ) 위의 책, 479-492쪽 도표 참조할 것. 

24 ) 위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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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4가지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에니어그램의 아홉 가지 성격유형은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된 형태로 구분된다. 그

러나 이들을 엄격히 구분된 개체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에니어그램은 

성격의 경우처럼 대단히 유동적이며 조정 가능한 탄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셋

째, 통합이나 분열로 나아가려고 하는 양방향의 이동성과 변화가능의 특성이야말로 에

니어그램의 체계가 갖는 가장 우수한 본질적 측면이다. 넷째, 각각의 성격유형에 대해

서도 가장 건강한 상태의 수준에서 가장 불건강한 상태의 수준까지 역전될 수 있는 개

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 수준의 행동조차도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미

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큰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심리

적 역동성의 특성들이야 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에니어그램 원리와 메커니즘 의 알파

요 베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들이 현실적이고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기변혁이나 혁신 더 나아가 자기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

발견의 통찰의 기회와 계기를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뇌과학(신경과학)의 차원에서 본 자아의식 연구와 영성문제

흔히 현대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을 인간과 동물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 현대첨단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자연현상 가운데 우주나 생

명의 기원 혹은 물질의 본질에 관한 신비스런 비밀 등은 상당한 수준까지 밝혀지고 있

다. 그러나 의식을 포함한 마음에 관한 수수께끼는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나(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자아의식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도 만

만치는 않지만 자아초월 의식이나 영성의식과 같은 다소 불가해한 영역까지도 20세기 

중반 경에 시작된 인지과학의 출현으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인식(2019)에 

의하면 인지과학은 심리학, 철학, 언어학, 인류학, 신경과학(뇌 과학), 인공지능 등 6개

의 학문으로 구성된 융합연구이다. 25 ) 그 중에서도 자아의식이나 자아초월의식과 같은 

의식 무의식에 관련된 과학적 연구가 기존의 심리학이나 철학, 종교학 보다 뇌 과학이

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은 더 많은 연구가 성행되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의식과 무의식관련의 정신영역은 마음기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에 연구 분야 또한 굉장히 넓고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최근 뇌 과학 

분야에서 다룬 의식 연구 중에서도 본 발표와 관련이 깊은 자아의식연구 가운데서 몇몇 

주요한 연구내용물을 검토하여 뇌 과학의 관점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발견과 같은 문제를 

25 ) 이인식,  마음의 지도 (파주: 다산북스, 2019),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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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 차원으로 다루며 이해하고 있는 지를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맥린의 뇌 삼위일체이론

삼위일체뇌(Triune Brain) 이론은 1960년대 초 미국의 신경과학자 폴 맥린(Paul M acLean, 

1913-2007)이 진화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뇌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모델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3층의 구조로 발

달되었다고 가정한다. 맨 먼저 진화된 뇌 부위는 파충류 뇌 혹은 원시 뇌라고 하는데, 

뇌 해부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뇌간에 해당되는 부위를 말한다. 두 번째로 진화된 뇌 

발달의 층은 구포유류 혹은 동물뇌(감정뇌)라고 불리는 소위 대뇌변연계이다. 마지막 3

번째로 진화 된 뇌 부위는 신 포유류 뇌 혹은 이성뇌(인간뇌)라고도 불리는 대뇌신피질

인데 이 부위의 뇌 영역이 바로 인간의 고등사고기능을 담당하는 뇌라고 알려져 있다. 

이 뇌 삼위일체모델이론은 뇌 과학 외에도 심리학 특히 프로이트의 심리역동마음이론과 

에니어그램 성격연구 등에도 적용시켜 응용한 연구들이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

이 있다. 즉 뇌간은 이드에 해당되는 부위로 본능과 관련이 깊으며, 대뇌변연계는 에고

와 관련된 부위로서 감정중추라고도 한다. 끝으로 대뇌신피질은 고등사고기능을 관장하

는 뇌 부위로서 슈퍼에고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인간의 의식가운데서도 

특히 자아초월의식과 같은 고차원 의식은 대뇌 신피질 가운데서도 앞이마 쪽에 위치하

는 전두엽과 전전두엽의 기능 활성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 장현갑).2 6) 이하에서는 뇌와 의식에 관한 연구, 특히 고차원의식 연구에 많은 업

적을 남긴 에릭호프만(Erik H offm ann, 2002)의 견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2) 에릭호프만(고차원의식연구 뇌과학자)의 영성문제에 대한 견해   

호프만(Erik  H offm ann, 2012 )27 )에 의하면 전두엽과 우반구는 고차원의식을 경험하

는 데 지극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다.28 ) 나아가 변화된 의식(변성의

식)과 고차원의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9 ) 그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변성의식은 무의식으로의 접근을 가능케 해주며 그 상태가 되면 우반구는 

대체로 활동을 하지만 전두엽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한다.3 0) 그런데 각성한 의식 또는 

26 ) 에릭 호프만(E rik  H offm ann), 장현갑 옮김,  이타적 인간의 뇌 (서울: 불광출판사, 2012)

27 ) Erik  H offm ann, N ew Brain  N ew  W orld  (London: Insights, 2012)

28 ) 장현갑 옮김, 같은 책, 214쪽.

2 9 ) 위의 책, 265쪽.

3 0 ) 같은 책.



종교교육학연구, 제 60권

고차원의식에서는 주로 전두엽이 활성화 되고 우반구는 부차적으로만 활동한다고 한

다.31 ) 말하자면 변성의식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영역에 속하며 깊이 위치한 뇌 구조

물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변연계와 우반구가 포함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적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길러진 주의

를 지속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두엽의 활동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하

기 때문에 변성의식과 고차원의식은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두 가

지 의식은 서로 다른 뇌 구조물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로 다른 경험을 일으키

기 때문에 변성의식과 고차원의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경

험을 한다는 뜻은 변성의식에서는 무의식이 일으킨 온갖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반

면에 각성한 의식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즉 대단히 명료하고 사실적으로 지각한

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3 2) 한편 호프만은 약 40년 동안 활발히 진행해 온 

폭넓은 의식연구에 기초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그가 특히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고차원의식 연구도 결국은 영성문제에 귀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새로운 세계에서는 조직화된 종교가 논리와 이성, 과학에 기초한 영성으로 대체될 것

이다. 3 3)라면서, 또 이 책은 학식 있는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영성과학을 장려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4 )고 자신의 저술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어쩌면 뇌 과학의 방법론과 관점에서 연구한 과학자다운 태도로 고차원의식을 

해석하려고 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 호프만은 영성과학

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문, 즉 신이라는 수수께끼와 창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35 )라는 물음을 던져 그 해답을 천체물리학자 버나드 헤이시(Bernard  

H aisch)의 신이론(T he G od Theory) 3 6)에서 가져와서 이하와 같이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영원한 영적의식이 창조한 생각들이 물리적세계의 원인이자 기반이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며 또한 신 이론의 골자다.”3 7) 이 같은 헤이시의 견해에 호프만 자신도 공

감을 보인다고 하는 점은 영성과학에 대한 호프만의 생각도 헤이시와 거의 같은 견해

를 갖는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자신의 쓴 책의 결론부분에서 호프만은 “뇌 자체가 영

원한 의식을 일으키지는 않고 뇌는 영원한 의식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

다”38 )라고 결말을 맺고 있는데 특히 이 단락은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 역할’과 관

31 ) 같은 책.

3 2 ) 위의 책, 265-266쪽.

3 3 ) 위의 책, 266쪽.

3 4 ) 위의 책, 260쪽. 

35 ) 같은 책, 재인용.

3 6 ) 같은 책, 재인용.

3 7 ) 위의 책, 260-26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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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고찰해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호프만은 앞에서 언급한 변성의식 외에도 자아초월의식, 우주의식, 사마디, 영적각

성, 쿤달리니 각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고차원의식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

적이고 희망적으로 뇌가소성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들을 종합해 볼 때 뇌 과학자인 호프만도 내면적 본성의 자각이나 영적 각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의지로 볼 수 있는 ‘자유의지’를 도야할 수 있는 종교적인 체험수업활동, 예를 

들면 ‘명상을 활용한 수업’이나 ‘기도를 활용한 성찰 수업’ 등의 장려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유의지를 도야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조지프 르두(Joseph LeDoux)의 책39)  시냅스와 자아: Synaptic Self(2002) 

에 함의 된 자기발견 을 위한 메시지

조지프 르두는 2002년 ‘Synaptic Self’라는 책을 통해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인간본성의 근원적인 물음에 뇌 과학자의 눈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 책은 즉 자아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지는지에 대해서 신경과학자의 시각과 방법으로 

분석하면서도 심리 철학적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시도한 그의 창의융합적인 혜안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이 책을 번역한 강봉균(2008)40 )에 의하면 그동안 자아에 대한 연

구에 있어서는 뇌 과학을 포함한 인지과학 분야에서 의식, 특히 자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거의가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

루었다, 그러나 르두는 인지과정의 이해가 곧 마음(정신)이라는 기존의 자아연구방법

의 흐름을 강력히 거부하고 자아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감정과 동기(의욕)적 측

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3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방법으

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 점이 기존의 자아연구 방법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한

다. 또한 르두는 신경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자아도 결국은 뇌 활동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지녔다고 하는 점과 환원주의적 접근방

식을 활용하여 자아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자아연구에 대한 자연과학자의 한계가 아닐

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즉 시냅스, 뉴런, 신경시스템, 단백질과 유전자, 신호전달체계

와 같은 분자 생물학수준의 미시세계의 과학적 전문용어와 지식들을 많이 활용하여 

38 ) 위의 책, 264쪽.

3 9 ) Joseph LeDoux, Synaptic  Self: H ow  our brains becom e W ho w e are(London: Penguin  Books, 2002)

40 ) Joseph LeDoux, 강봉균 옮김,  시냅스와 자아 (파주: 동녘사이언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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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아와 같은 정신세계의 형이상학적 차원의 문제를 

형이하학적으로 접근하여 일반 독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

지만 뇌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그 내용과 전문개념을 이해하기가 용이하

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특히 시냅스의 관점

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11장의 ‘당신은 누구인가’41 )에 언급된 내용을 중

심으로 르두의 자아형성에 관한 가설과 견해를 간략히 요약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 개인의 뇌 형성은 영유아시기에 유전적 영향과 환경의 상호작용으

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은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시

냅스적 연결이 조정되어 각자(자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시냅스 연결들은 특정한 신

경계(예를 들면, 감각신경계, 감정신경계 등)에서 주변 환경과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 

신경활동에 의해 조정되는데 이런 변화가 생애초기와 관련되면 발생가소성과 관련이 

크며 늦게 나타나면 학습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일반적 경향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정

확한 구분(연관성)에 대해서는 저자는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본성(아이덴티티)을 

만들고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신경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시냅스가소성이 조율되는 방

식을 7가지 원칙으로 설명하려고 한 점은 본 발표와 관련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7가지 원칙이란 ‘시냅스 연결이 곧 자아’4 2)라고 일

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르두의 자아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주요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본 발표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7가지 원칙을 아래에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자기발견과

의 관련성이 특히 많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5원칙과 제7원칙인데 여기서는 제5원칙에 

대해서만 약간의 부언설명을 해 보고자 한다. “제1원칙: 다른 시스템들이 같은 세상을 

경험한다. 제2원칙: 동조는 병렬 가소성을 조율한다. 제3원칙: 병렬 가소성은 조정시스

템들에 의해서도 조율된다. 제4원칙: 수렴지대들이 병력 가소성을 통합한다. 제5원칙:  

하향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고들이 병렬 가소성을 조율한다. 제6원칙: 감정적 상태

들이 뇌의 자원들을 독점한다. 제7원칙: 자아의 암묵적 명시적 측면들은 중복되어 있

지만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는다.”43 ) 앞서 언급했지만 이 7가지 원칙 가운데 특히 ‘제5

원칙’44 )이 자기발견이라는 차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41 ) 위의 책, 493쪽.

4 2 ) 위의 책, 18쪽, 528쪽 외에도 책 전반에 걸쳐 르두 자신의 시냅스 자아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

조 바람.  

43 ) 위의 책, 504-528쪽.

4 4 ) 위의 책, 520-522쪽. 제5원칙은 “하향적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사고들이 병렬 가소성을 조율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 제5원칙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에 일부의 문장을 그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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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사고의 하향적 이동성으로 말미암아 병렬가소성이 조율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마련되고 게다가 권능을 부여 받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자아개념)들이 인간의 존재방식과 인간이 될 모습(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45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시

냅스 연결의 원리로 인하여 개인의 ‘자아-이미지’4 6)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볼 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한 철학자 파스칼의 경우처럼 어쩌면 자아의 참모습을 발견하려는 자기발견의 여

정 또한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부단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즉 무한변신과 가소성 

본래의 의미를 지닌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생각하는 힘, 즉 사고능

력이 있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확

대하여 해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자기발견의 영속성과 가소성’으로 재

해석하여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가치는 크다고 사료된다.   

4. 불교적 입장에서 본 자기탐구: 자기인식의 길

종교적 입장에서 불교를 한마디로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니 또는 ‘깨달음의 마음과학’이니 ‘무아

의 심리학, 공의 인식철학’과 같은 은유적 비유적 표현을 써서 광대한 불교사상이나 

불교정신을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아가 불교적 세계관이

나 불교원리를 설명할 때도 緣起이론이나 空 혹은 無我思想의 두 가지 원리로 압축하

여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단편적으로 간단히 생각해보면 마음, 

깨달음이나 자각, 무아, 연기, 공과 같은 개념이나 용어에 담긴 의미가 불교에서 차지

하는 범위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라는 소박한 추측을 해 본다. 어

쩌면 이러한 측면들은 ‘나는 누구인가? ’ 즉 자아나 자기의 문제를 탐색하는 문제와 그 

용해 두기로 한다. 특히 제5원칙은 자아이미지의 변화 가능성을 뇌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사고활동’ 

또는 사고기능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런 자아 이미지의 변화 가능

성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육과 훈련(수행 등)에 의한 자견발견을 통해서 더 높은 

고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사고의 하향적 이동성은 신경시스템들에서 병렬 가

소성이 조율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한다” “하나의 사고에 의해 뇌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과

정을 하향적 원인 작용 이라고 한다. <중략> 사고 작용을 뇌 활동의 한 형태로 보더라도 그것은 여전

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경우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더 뚜렷이 보인다.”   

45 ) 위의 책, 520-522쪽.

4 6 ) 위의 책, 522쪽에 ‘자아-이미지’로 기술되어 있으나, 본 원고에서는 자아개념 또는 자아정체성의 의미

로 확대해석 하여 사용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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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말하자면 불교란 자기발견이나 자기인식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종교적 특

성들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자기인식

의 문제를 자기발견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자들 간

의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거의 유사한 뜻으로 간주하여 

불교적 입장(관점)에서 바라다 본 자기탐구나 자기인식의 길, 즉 자기발견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두 명의 불교학자들의 관련저술을 간략히 소개하여 그 핵심내

용만 간단히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최명희(2019) 무아의 심리학: 융심리학으로 바라 본 조사선의 세계 47)

저자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을 하 

기 위해서는 우선 ‘무아에 대한 해석’48 )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단도

직입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인식과 

그리고 자기이해는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존재임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점도 놓치

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깨달음’4 9)이란 결국 이러한 자기인식과 자기이

해는 ‘판타지가 아닌 극명한 현실’50 )로서 ‘나의 실존적 정체성’을 명백히 자각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판타지를 

거침없이 거부해 버리려는 수행전통을 중시하는 조사선에서는 정신통합을 의미하는 

한마음(一心)을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선에서의 무아

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보는 순수한 의식작용”5 1)으로 정의를 내리고 융심리

학의 “정신의 통일성, 전일성, 전체정신의 중심핵을 상징하는 원형상”52 )에서도 그런 특

성들이 확인되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 무아가 아닌 무아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조사선의 세계를 조명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자의 표현대로 어쩌면 붓다와 조사들도 마치 융처럼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 탁월한 심리적 통찰력으로 부단히 자아탐색의 길을 열어간, 즉 

자기발견의 여정으로 나아간 위대한 심리학자로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자가 ‘무아의 심리학’을 통해 추구하려는 의도는 자기발견

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융 심리학과 조사선의 비교)의 하나로서, 말하자면 현대판 

47 ) 최명희,  무아의 심리학: 융 심리학으로 바라 본 조사선의 비교 (서울: 자유문고, 2019)

48 ) 위의 책, 머리말 5쪽.

4 9 ) 위의 책, 머리말 6쪽.

5 0 ) 같은 책.

5 1 ) 같은 책.

5 2 ) 이부영, 앞의 책,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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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발견의 심리학에 대한 불교적 해석(시각)의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전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무아를 무아의식으로 해석하여, 예를 들면 “제2장 무

아의식은 최고의 의식성이다. 제3장 무아의식은 분리된 정신을 통합(一心)한다. 제4장 

무아의식은 고유성이다”5 3)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무아개념을 무아의식으로 풀어서 설

명하고 있는 점은 저자의 독창적인 통찰에서 나왔다고 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아를 

해설하고 있는 점은 어려운 불교의 무아개념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

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무아의식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Self)실현이다”54 )라는 소제목으로 마무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융 심리학

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자아와 자기의 개념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카토토요후미(可藤豊文)55)의 자기인식론 과 자기발견의 종교적 의의

카토는 학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후에 대학원과정에서 불교학(眞宗學)을 수학하였

는데 그 후 덴마크와 캐나다의 여러 종교관련 연구소에서 다시 종교학을 연구하였다. 

귀국 후, 불교와 종교학 관련의 왕성한 강연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많은 저작을 남기

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수피즘, 베단타, 도교, 티벳 밀교 등 동서양 사상의 

신비주의 계보 연구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자기인식 또는 자기발견과 관련이 깊은 저

작물로는 ‘자기인식에로의 길: 선과 그리스도교’(2001, 法藏館), ‘깨달음에로의 길’(2008, 

法藏館), ‘명상의 심리학 : 대승기신론의 이론과 실천’(2000, 法藏館) 등이 있다. 이 가

운데 ‘명상의 심리학: 대승기신론의 이론과 실천’은 한글번역판5 6)으로도 출간되었다. 여

기서는 한글번역판(2005)의 ‘자기인식’5 7)의 내용을 중심으로 ‘카토의 자기인식론’에 함

의되어 있는 자기발견의 종교적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카토(2000)에 의하면 ‘종교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한 물음에 집약되어 있다’5 8)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흔히 우리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53 ) 최명희, 앞의 책, 9-10쪽.

5 4 ) 위의 책, 423쪽.

5 5 ) 카토토요후미(可藤豊文)는 1944년 일본의 효고현(兵庫県)에서 출생. 교토교육대학 이학과에서 물리화

학을 전공 후 졸업. 대학원과정에서는 불교 眞宗學을 전공함 그 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과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종교학을 수학함. 불교학과 종교학을 전공한 학자로 특히 동서양의 신비사상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김. 필자는 카토 선생과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의 책 ‘瞑想の心理學: 大乘起信論の 

理論と實踐, 法藏館, 2000)’을 한글로 번역 출간하게 된 인연을 맺게 됨. 

56 ) 可藤豊文, 김세곤 옮김,  명상의 심리학: 대승기신론의 이론과 실천 (파주: 양서원, 2005)

57 ) 위의 책, 180-184쪽.

5 8 ) 위의 책,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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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믿고 또 만일 그런 식의 답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종교 또한 필요

치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자기인식을 중시하는 종교관을 일관되게 피

력하고 있다. 나아가 道元禪師가 남긴 ‘正法眼藏’에 수록되어 있는 ‘現成公案’의 다음과 

같은 구절. 즉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하여 종

교란 본래 자기를 아는 것, 즉 자기인식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종교적 실

천에 있어서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발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

러한 자기인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열려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諸法의 本

源과 깊은 내면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며 생사의 질곡에서 해방되고 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카토의 자기인식론이란 결국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적 여정’을 달리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며 ‘자기발견의 참된 길’이란 결국 불

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의 길과 맡 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카토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자아의식에 대한 물음은 종교분야뿐만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서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33년 노벨 물리

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뢰딩거59 )(1887~ 1961)의 ‘생명이란 무엇인

가’6 0)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카토는 슈뢰딩거라는 과학자가 규정한 ‘나’란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 쌓아 온 모든 정보나 데이터 또는 기억에 불과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데이터나 기억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공통된 기반과 토대로서의 나’61 )를 설정

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슈뢰딩거의 그러한 지견은 유식불

교의 핵심 이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아뢰야식 연기론, 즉 장식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토는 자기인식문제와 불교적 

연관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기신론의 오온설’62 )로서 眞我(진짜의 나)와 假

我(거짓의 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그가 해설한 오온설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인

간은 主客이 둘로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경험, 즉 妄心으로 인해 인식구

조에 오류가 발생(主客의 二分化라는 인식구조, 能取와 所取)하여 假我의 상태와 수준

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즉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현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59 ) 에르빈 슈레딩거(1887-1963)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로서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1933년 노

벨물리학상을 수상함. 나아가 1935년에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인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유명함.

6 0 ) 김세곤 옮김, 앞의 책, 181-182쪽 재인용.

6 1 ) 위의 책, 183쪽. 

62 ) 위의 책, 184쪽에서 카토는 과학의 관점에서 종교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특히 불교의 관점에서 보고자 했을 때 대승기신론의 오온설, 즉 색, 수, 상, 행, 식, 

말하자면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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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자기발견(자아탐색 연구)을 위한 심리학적 지견과 그 밖의 여러 

학문적 견해나 입장은 결국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 그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

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지침과 나침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종교교육이란 종교학과 교육학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인문 사회학적 학문분야

가 융 복합적으로 연대하여 종교적 실천과 교육적 행위들을 통섭함으로써 진리구현과 인

격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종교 교육적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종교와 교

육이 지향하는 인격완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각 종교 간의 교리적 특성

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교육의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그 각각의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

이나 방법상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완성을 위한 공통 요소의 분모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은 늘 생기기 마련이다. 이에 우선 종교와 교육이 지닌 

본래적 의미를 검토하여 그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카토(2000)에 의하면 ‘종교의 본래적 의미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요란스레 수집

하거나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잊고 있었

거나 알 수 없는 뭔가를 재발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6 3)이라고 한다. 교육의 

본래적 뜻도 라틴어의 어원인 ‘educo’라는 동사에서 유래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

기에도 ‘발견하다, 탐색하다, 경작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종교와 교

육이 갖는 공통의 분모, 즉 본래부터 지닌 그 공통의 기능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 

된 본성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지닌 이 본래적 

성품에는 출생 후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일련의 모든 인지적, 정의적, 동기적인 제 요소

들 뿐 만 아니라 영성이나 절대성 혹은 전일성과 같은 고결한 영혼과 정신들, 경우에 

따라서는 ‘신’ 또는 ‘불성’이라고도 불리는 신비적 영적 차원의 정신적 요소까지도 내

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와 교육과 관련하여 좀 더 진지하게 수용해

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세계의 모든 보편적인 종교가 인정하

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진리를 구현하는 일과 인간완성을 목표로 

하는 종교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자아를 넘어(자아탐색) 자기를 발견(자기발견)할 수 

있는 종교 교육적인 체계를 우선 보편적 진리추구의 입장(예를 들면, 세계평화와 생

명존중 등)에서 더욱 견고하면서도 균형감 있고 실현가능성 있게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과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내용과 교수방법 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교

63 ) 위의 책,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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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실천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수업에 절실히 필요하고 나아가 교사 자신이 종

교교육수업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유익하면서도 적용가

능하다고 사료 되는 구체적인 수업활동내용 사례 8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제1원칙은 내면(본성 혹은 참나)과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내면의 목소리(영적 울림과 진동)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경청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성찰의 힘과 반성하는 자

세’를 종교교육의 실천을 통해 도야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내면의 진짜 목소리는 어쩌면 

마음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그저 잠자고 있거나 간혹 외부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미세하여 잘 들리지 않을 수 도 있다. 아니 

어쩌면 현실적인 에고나 과거의 유무형의 온갖 심리적 경험이나 상처가 그 본래 모습을 

애써 감추려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발견이란 본성과의 대화, 말하자면 삶

의 고뇌와 고통, 즉 그것이 정신적인 아픔이든 신체적인 힘겨운 짐이 되었든 간에 그러

한 아픔이나 고된 세상과 직면할 수 있는 순간의 경험을 종교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의지나 동기부여를 다양한 종교

적 사회적 선행들을 통해 체험해 봄으로써 진정한 자기 혁신이라 할 수 있는 자기발견의 

감동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면과의 대화능력을 기르는 훌륭

한 종교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상이나 기도를 활용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현

대인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불안, 초조, 분노와 같은 심리적 문제해결에 대한 알아차림 명

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의 효과는 이미 의과학적으로도 널리 입증되고 있음은 그 자체만

으로도 자기발견의 종교적 의의는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자기발견의 체험교육은 생명존중사상과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

적 종교의 이념과 목적 하에서 그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 과학적 방법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시대에서

처럼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너무 고집하거나 혹은 ‘내(자신)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

각에서 비롯되는 ‘에고 중심적 사고’로서는 생명존중에 기초한 진정한 세계평화의 길

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영성적 힘을 키우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원리는 ‘교사의 삶 자체가 가름침의 근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틱낫한 선사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종교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든 일반 교사든 특히 자기발견의 종교적 의의를 중시

하는 교사에게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확신한다. “가르친다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삶이 내 가르침

이오, 나의 삶이 내 메시지입니다.”64 )

64 ) Thich N hat Hanh, 이현수 옮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서울: 불광출판사, 2019),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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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교성 발달은 인지발달과 정서발달 및 도덕성 발달 단계를 포함한 연령별 발

달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연후에 체험교육을 통해 자연스레 발현되도록 한다. 예를 들

면, 융 심리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기 까지는 건강한 자아(페르조나)가 

우선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각 종교의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보편적 교리와 다원성에 입각해서 체험중시의 인성교육이 자연스레 뿌리내릴 수 있는 

종교교육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자기발견이라는 주제 하에 영원철학을 기초로 하는 홀리스틱 교육과 종교교

육이 내세우는 교육목적, 내용, 방법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공유함으로

써 자기발견의 종교교육의 목적이나 내용 나아가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구

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교육은 곧 자기교육이며 자기도야’라고 정의한 독일의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6 5)의 교육관은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을 고찰함에 있어서 보다 깊이 

궁구해 볼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다머(2004)는 “자기 교육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지각하는 그 순간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찾아져야 할 것”6 6)이라

고 주장한다. 여기서 가다머가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지각하는 순간이란 바로 

자기이해의 출발선이며 이는 다시 곧 자기발견을 통해 자기계발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기교육을 위한 동력의 근원이 된다고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자기교육이란 곧 종교교육

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곱째, 자기발견에 포커스를 맞춘 종교교육 커리큘럼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영적 논리적 상상능력을 발현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토론수업의 방법들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나의 존재와 존재의 근원(신, 본

성, 영혼 등)과의 관계에 관한 무한한 의문과 종교적 상상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연령

별 수준에 적합한 보편적 논리 체계를 갖춘 종교교육 텍스트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종교교사의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나인데 왜 나를 잘 알 수 

없는가? 우주의 탄생과 나의 탄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명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나의 기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 나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또 그런 행

복은 어디서 무엇을 통해 완성할 수 있을까? 생사의 근원을 알 수 없는 나는 어떤 존

재인가? 나는 삶과 죽음으로부터 과연 초월할 수 있을까? 종교인으로서 나의 사회적 사

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과학과 종교의 대립 또는 양립 가능성에 관한 나의 생각은 어떠

한가? 뇌 과학과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하면 마음공부나 종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65 ) 독일 출신(1900-2002)의 철학자로서 ‘철학적 해석학’의 창시자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이 큰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66 )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손승남 옮김,  교육은 자기교육이다 (서울: 동문선, 2004),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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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나에게 있어 종교란 어떤 행복을 가져다줄까? 저 밤하늘의 빛나는 별과 영롱한 무

지개 색깔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 지는 것은 어째서 그럴까? 이상과 같은 질문들은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과 예술 분야를 총 망라하여 가장 심원하면서도 심오한 철학

이나 종교적 차원의 물음이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영성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

준의 ‘연령별 수업용 자기발견 질문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덟 번째.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교육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여 느낄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학습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발견의 종교교육에는 

진 선 미 의 가치를 몸으로 느껴 감동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서울로 정원 공모전’ 심사를 위해 방한한 알랑 바라통(62)

은 “정원은 인류최고의 학교이며, 정원 가꾸기는 계절의 흐름과 대지의 리듬을 따르는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관조하게 된다.”67 )고 방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원 가꾸기를 비롯해 농사지어보기, 건축 보조 활동, 장애우 돕기나 육아 돌봄과 같

이 몸으로 하는 봉사체험 활동수업은 자기발견을 위한 이상적인 종교교육의 훌륭한 

체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Ⅳ. 결어

미리암 프리스(2019)68 )는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고 삶의 제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

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 선결조건이라고 단언한다. 그녀의 이

러한 가설은 한 저명한 전문 임상심리학자의 인간관이자 자신의 상담치료를 위한 이

론적 설명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어인 ‘자기발견’과 관련하여 시사 하 는 바가 크

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일, 즉 자신을 바로 안다는 의미는 다

소 비약적이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

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 명언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실체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살아간다. 따라서 모르고 있는 자신을 향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쉼 없이 묻고 그

리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무지를 자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기발견’과 연

결 지어 논의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도 자기발견에 대한 연구가 종교(불교)를 포함한 여러 학문영역

67 )〈庭園은 최고의 학교, 모네·처칠도 유능한 정원사였다〉,《조선일보》, 2019년 5월 15일자, A19면. 

68 ) 박지희 옮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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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융 심리학, 에니어그램 성격이론, 뇌 과학(신경과학) 등에서 어떤 내용들과 의미

로 탐구되어 왔는지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자기발견에 대한 학문 들 간의 견해

(연구방향이나 방법과 내용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융 심

리학에서는 자아(ego)와 자기(self)의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의미차이가 명백하고 그러

한 점을 중요시 취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석 심리학적 개념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종교적 경험들이 심화되고 동반될 때 융 심리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기

실현(개성화 과정 등)의 의미를 자기발견이나 종교적 차원의 영적 성장의 문제와도 연

관 지어 한 차원 높은 해석과 연구를 전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에니어그

램 성격이론의 견해인데, 여기서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또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

는 사람인지’를 이해하며 알아 갈 수 있는 통찰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말하자면 ‘자기

발견을 위한 유용한 성격심리학적 도구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발견에 대한 에니어그램 이론의 입장에서는 성격의 역동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을 잘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뇌 과학자의 입장에서 본 자기발견에 대한 견해인데 여

기서는 ① 맥린의 뇌 삼위일체이론, ② 고차원 뇌 의식에 관한 연구자인 에릭 호프만

의 영성문제와 영성과학에 관한 생각, ③ 조지프 르두의 관점에서 본 자기발견이라는 

소제목으로 뇌 과학자들의 자기발견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간략히 그 핵심적

인 견해를 요약해 보면, 맥린의 뇌 삼위일체이론은 마음 작동의 중추인 인간의 뇌도 

오랜 인류 진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그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인간

의 뇌는 뇌간(신체, 동작, 본능의 중추), 변연계(감정중추), 대뇌신피질(이성의 중추)의 

단계로 진화되었는데 결국 합리성과 고도의 사고기능과 판단, 더 나아가 ‘영적인 마음‘ 

또는 ‘신의 뇌’로 불리는 뇌 영역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영역에 위치한 전전두엽의 기능

의 활성화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가설은 자기발견과 관

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차원의식을 주로 연구한 호프만의 경

우도 맥린의 이론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명상훈련을 통해 의식의 각성

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결국 명상을 통해 뇌 구조의 변

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뇌 기능의 변화가 초래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르두의 경우는 

자신의 책 ‘자아와 시냅스’에서 밝히고 있지만 ‘자아란 곧 시냅스 연결’이다는 표현에

서 보듯이 기본적으로는 일반 뇌 과학자처럼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자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신경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가소성

의 원칙 7가지를 제시하여 자아를 설명하는데 특히 자기발견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5번째 원칙이라고 본다. 연구자의 좁은 소견으로 제5원칙을 해석해 보면, 결국 

인간은 사고하는 힘(“권능을 부여 받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관조하게 되고 

그런 방식들이 자아 이미지(아이덴티티)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이 자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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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원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자아정체성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서는 뇌 과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데이비드 이글먼(D avid E ag lem an, 2018)

의 경우도 “신경연결망의 패턴들은 평생토록 변화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정체

성은 움직이고 있는 표적이나 다를 바가 없다”69 )고 하여 르두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끝으로 불교적 입장에서는 자기발견을 어떤 의미로 해

석하여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최명희)와 일본의 불교

학자(카토토요후미) 한 명씩을 선정하여 그가 쓴 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들의 견해

를 알아보았다. 최명희는 ‘무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융 심리학과 조사선의 비교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기발견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하나로 간

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쩌면 현대판 자기 발견의 심리학에 대한 불교적 해석(시각)

의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저자는 ‘무아의식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기(Self)실현

이다’70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융 심리학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카토의 경우는 종교학자이면서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자기인

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자기인식론이란 ‘자기발견을 위한 종교적 여정’으

로 해석하고 싶은데 이는 ‘자기발견의 참된 길’이란 결국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 이라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기발견(자아탐색 연구)에 대한 여러 학문 들 

간의 견해는 그 접근방법이나 의미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기발견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本然之性, 즉 본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심화된다는 점을 심도 있게 헤아릴 수 있다면 이는 곧 종교교육의 목적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종교교

육의 역할을 논의해 본다는 차원에서 오늘날의 종교교육실천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

다고 사료되는 일련의 교육방법상의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안하면서 본 발표를 마무

리 하고자 한다. 끝으로 21세기를 맞아 가상의 세계와 인공 뇌가 더욱 현실화 되면서 

인간자신은 더욱 기계와 허구의 세상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을 우려하

여 지구상의 미래인류를 향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발하라리의 동아일보

와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자기발견의 종교 교육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다. “알고리즘이 ‘나’를 파괴하기 전 통찰 연마하라”71 )    

69 ) D avid  Eaglem an, 전대호 옮김,  T H E BR AIN (서울: 해나무, 2017), 12쪽.

7 0 ) 최명희, 앞의 책, 423쪽.

7 1 )〈“알고리즘이 ‘나’를 파괴하기 전 통찰 연마하라”〉, 《동아일보》 2019년 1월 7일자, A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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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 he R ole of R elig iou s Education and  

V arious A cadem ic V iew s on Self-discovery   

Kim, Segon 

D ongguk U n iversity(gyeongju) 

T he h isto rica l flow  o f understand ing  o f self  and  ego- exp lo ra tion  is b road  and  ex ten siv e .  

Se lf-understanding  is like  a study of hum an natu re. The traces of innum erab le  efforts to  co rrectly  

recognize and establish the hum an  na tu re can  be found through the prospect of ancient trad ition s  

o f th e  E ast and  th e W est and  th e sp iri tua l p er fo rm ances o f religiou s p eop le . T he p rocess o f  

understand ing se lf- understand ing  and  se lf- d iscovery in  its con tex t ha s a lso  b een  exp lo red  w ith  

d ifferent p ersp ectiv es and  d ifferen t p erspectives  and  app roaches am ong diffe ren t disc ip lin es. F rom  

the  view po in t o f ana ly tica l p sycho logy  today , se lf- d iscovery  can  be understood  a s a  p rocess  o f  

self-actualization  based on understanding of self. In add ition, self-discovery is a self-transcendence  

pursued by  m odern religion s and  o ther universa l re ligions , includ ing  p sychoanaly tical p sycho logy . 

In  o th er  w ord s, it c an  b e  in te rp re ted  as  a se ries  o f  p rocesse s fo r  self- com p let ion . A s such , th e  

va riou s  academ ic po s ition s and  v iew s on  se lf- d iscovery a re  com p lex  and  d iverse . T he pu rpo se  

o f th is  s tudy  is  to  exam ine th e  sign ific ance  o f  self-d iscovery , w h ich  is com m on ly  pu rsued  by  

each  academ ic and  un iversa l re lig ion , by  com paring th e  va riou s  academ ic view s and  po s ition s  

of self-discovery. Based on this, the second objective w as to present the role of religious educa tion  

fo r se lf-d iscovery and concrete  teach ing  contents  and  teach ing  m ethods  fo r its practice. In  o rder  

to  do  th is , w e  p roposed  8  ca ses  o f  concre te  c la ss  ac tiv itie s tha t a re  expec ted  to  b e  n eeded  fo r  

school c lasses that can be consid ered  as a practice field of religious education and that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even if they are useful in  con structing religious education class program s.

K ey w ord s  : Se lf- d iscovery , Se lf- unders tand ing , Self-ac tua lizat ion , H um an  na tu re , T he  R o le  

o f R e lig iou s E ducat ion


